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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창업활성화와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조세·금융의 직접적인 방법과 

지원 사업을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창업정책에 대한 견해는 여전히 팽팽하다. 지원

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나, 지원 방식과 지원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 창업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창업지원 사업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를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정부 

창업지원 사업을 경험한 ICT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을 수행하였으며, 이 중 128개를 대상으로 GAP 분석 및 ISA 분석을 진행하였다. 

정부 창업지원 사업에 대한 GAP 분석 결과, 중요도(5.221)에 비해 만족도(4.408)가 낮게 측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창업지원 사업에 대한 

수혜자의 평가는 부정적임을 확인하였다. 중요도-만족도 분석 결과 유지 영역에는 ‘R&D’,‘사업화’가 위치하고 있으며, 집중 영역에는 

‘정책자금’,‘판로·마케팅·해외진출’지원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저순위 영역에는‘창업행사·네트워크’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마

지막으로 과잉 영역에는‘시설·공간’,‘멘토링·컨설팅’,‘창업 교육’이 위치하고 있다. 각각의 창업지원 사업이 전반적인 중요도에 미

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R&D’,‘창업교육’,‘정책자금’의 순서대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ICT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을 통해 정부 창업지원사업의 질적 수준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핵심주제어: ICT 창업기업, 창업지원 정책, 중요도-만족도 분석(ISA)

Ⅰ. 서론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과 그 기대가 나날이 고양되고 있다.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세계 어디에서나 스타트

업이 출현하고 있다. 작은 규모의 쉬운 창업, 기술 기반의 창

업을 대표하던 스타트업은 그 자체만으로 혁신의 상징이 되

었다. 이제 스타트업은 혁신성과 성장성을 기반으로 유니콘, 
데카콘 기업이 되어 날아오르고 있다. 그리고 186개의 유니콘 

기업을 통해 혁신 역량이 전 세계에 공유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자리 창출, 경제성장, 고령화 등 사회 전

반의 다양한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스타트업이 부상했다. 스

타트업, 즉 창업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구조 혁신의 중추로 반

복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 벤처붐과 버

블을 경험한 우리나라에 벤처·스타트업은 어쩌면 금기나 다름

없었다. 다만 벤처버블에 대한 경험은 창업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을 보완하여 내재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끔 하였다. 정
부 주도로 다양한 창업지원 사업이 마련되었고, 시행과 보완

을 거듭하였다. 
창업을 통한 성과 공유 및 확산에 정부의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정부 창업지원 사업 역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리

고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서 다양한 지원 사업이 진행 중이다. 다만, 지원 정책과 사업

에 대한 계속적인 수정·보완이 거듭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창

업자가 느끼는 만족도는 정부의 기대치와 여전히 차이가 있

다. 특히 최근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정부 창업지원 사업의 

대부분의 초기창업기업에만 집중되어 있어 창업을 통한 양질

의 일자리 창출 및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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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 2017).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정부 창업지원 사업에 대

한 중요도와 만족도를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정부 창업

지원 사업을 경험한 ICT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초점을 맞추

어, 연구를 수행하였다. ICT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중요도-만
족도 분석을 통해 창업지원사업의 현재를 진단하고, 각각의 

지원 사업이 전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정부 창

업지원사업의 질적 수준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 연구 대상으로 설정한 ICT 창업기업은 정부의 

스타트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의 핵심원천으

로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ICT 창업기업에 대한 정

부차원의 지원과 실효성 있는 정책수립 등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의 필요성 또한 강조되고 있다(벤처기업협회, 2016). 본 

연구를 통해 ICT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보다 전문적이고 세분

화된 연구를 수행하는 바, 향후 ICT 분야 창업기업을 위한 정

부의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로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Ⅱ. 이론적 배경

2.1 창업지원 정책 흐름

우리나라는 1986년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및 ‘신기술사업 

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이 마련됨에 따라 벤처캐피털의 설립이 

가능해지면서 벤처창업 정책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중

소기업 창업지원법은 이름에서처럼 창업지원정책의 큰 영향

을 미쳤다. 중소기업창원지원법으로 복잡하던 창업절차들이 

간소화되면서 창업에 이르는 소요시간이 단축되었으며, 기술

기반 및 농어촌지역 창업자에게는 세제감면혜택이 부여되었

다. 또한 중소기업의 업종을 크게 늘려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힘쓰는 동시에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금융지원, 기

술지원 등을 하였다(안상봉, 2017). 이후 1997년 벤처기업 활

성화 대책이 마련되고 코스닥시장이 개설되면서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및 투자회수 기반이 마련되면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었다. 이러한 입법조치와 IT산업의 

급성장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면서 벤처산업이 대규모로 발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하규수 외, 2013). 그러나 2000년
대 초반 IT버블로 인한 경기침체는 코스닥시장의 폭락 등을 

야기하면서 벤처산업의 위축이 시작되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이노비즈협회 설립 및 이노비즈 

인증제도(2001), 벤처기업 평가제도(2002) 등을 도입하면서 벤

처기업의 내실화를 추진하게 되었다(오철호 외, 2012). 벤처기

업의 내실화 정책시행 이후, 기업에 대한 자금조달을 통한 성

장지원을 위해 2005년 모태조합을 결성하여 기업에 대한 투

자를 유인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였고, 기술혁신형 중소기

업인 이노비즈를 발굴해 자금·기술··판로 등을 지원하였다. 이

후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의 동반성장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

하여 동반성장위원회를 설립하여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 

추진대책(2010) 등을 통해 동반성장 전략을 추진하였다. 이러

한 변화에 대해 배종태·차민석(2009)은 ‘벤처1.0’에서 ‘벤처2.0’
으로 진화되었다고 평가한 바 있다. 
한편, 2000년에서 2010년까지의 약 10년의 시간이 지나고 

전 세계적으로 우버, 샤오미, 에어비앤비 등 기술 기반의 스

타트업에 대한 성과가 확산되며, 기술창업에 대한 기대감이 

고양되었다. 

<표 1> 벤처·창업정책의 변화

정책 Venture 1.0 Venture 2.0

지원 메커니즘 직접 지원 간접 지원

정책 측정
세금공제
R&D융자

특별 벤처 촉진법

기술과 시장 지원
민간 기반

특별 벤처 촉진법

자본 출처
정부지원 VC
정부차관
Private VC

금융상품개별화(PEF)
기회창출형 R&D투자
Private VC 활성화

정부 지원 범위
창업과 성장의 전 주기

법규 제정
더 많은 R&D 기회 제공

시장 창출(규제철폐/정부조달)

정책 구조 중소기업-벤처기업 정책 혼재 중소기업-벤처기업 정책 분리

성장 패턴 양적 성장 강조 질적 성장 강조

* 출처: 배종태, 차민석(2009)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 지배 경제 구조를 전환하고,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술창업이 재부상 하였

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창업 활성화 정책에 집중하였고, 
정부, 대학, 민간 등 경제 주체의 창업지원 활동이 증가하였

다. 벤처·창업 자금 생태계 선순환 방안(′13), 기술창업 활성

화 세부추진방안(′14), 투자활성화 대책(′15), 창업 활성화 

방안(′17),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17)에 이르기까지 

창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성을 제시 중이다.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에서는 기술창업 생태계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담고 있다. 특히 그간의 양

적 창업을 지양하고 ‘질’적인 창업 성과에 주목을 하고 있어, 
이를 위한 창업지원 정책의 변화가 기대되고 있다. 

2018년 현재, 정부의 창업지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 통합되



창업기업 지원 정책 개선 방안 연구: ICT 창업기업을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제13권 제4호 (통권58호) 119

고 있으며, 기술창업지원은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팁스(TIPS), 사내벤처 창업 및 분사

(spin-off) 등의 키워드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팁스 프로그램

은 Pre TIPS→TIPS→Post TIPS로 연계되는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예비창업자 및 창업자에게 제공 중이다.

2.2 창업지원 사업 현황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과학기

술정보통신부, 문체부, 고용노동부 등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다양한 창업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예

비창업자들과 창업기업의 성공창업을 돕기 위한 정부의 창업

지원 사업은 크게 금융지원과 같은 직접적인 지원과 창업교

육, 시설·공간, 멘토링·컨설팅, 사업화, 정책자금, R&D, 판로·
해외진출, 행사·네트워크 지원 등과 같은 간접적인 지원으로 

구분 지을 수 있다. 저성장의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

부의 창업지원 예산은 매년 증액되는 추세이다.
2017년 창업지원제도 통합공고에 따르면 지원 예산은 총 

6,158억 원의 규모로 2016년 대비 6.8%인 394억 원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1) 분야별 창업지원 사업은 아래 표와 

같으며 사업화 지원 사업에 2,870억 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2)

<그림 1> 창업지원 예산 변화

본 연구의 주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는 2017년을 기준으로 

창업교육 지원 사업을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열정, 도전 정신

을 갖춘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을 위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기

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교육 지원을 하는 청소년 비즈쿨과 

앱, 컨텐츠, ICT 융합분야 등 유망 지식서비스 분야의 예비창

업자 및 3년 미만 기창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성을 검증해볼 

수 있는 스마트창작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시설 및 공간 지원 사업을 살펴보면 예비창업자 및 7년 미

만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한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지원 사업은 

아이디어 기획부터 시장 진출까지 사업화 단계별 맞춤형 지

원을 하고 있다. 이밖에도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장애

인 창업 보육실 및 창업점포 지원 프로그램 등이 있다. 멘토

링 및 컨설팅 지원 사업은 대표적으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에서 주관하는 6개월 챌린지 플랫폼 사업이 있다. 발굴된 아

이디어를 대상으로 최대 6개월 동안 사업화 가능성을 검증하

고 창업 및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집중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
한 6개월 챌린지 플랫폼 사업을 졸업한 기업 등을 대상으로 

민간 엑셀러레이터를 연계하여 지원하는 사업 등이 있다. 
사업화 지원 사업은 창업선도대학 육성, 창업성공패키지(청

년창업사관학교), 창업도약패키지 등 총 25개의 다양한 사업

들이 있다. R&D 지원 사업은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기술개발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기업에게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하는 창업성장기술개발 창업기업과제 

등이 있다. 판로 및 해외진출 지원 사업은 기업들의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해외진출의 발판을 마련해주는 사업으로 대표적

으로 K-Global 해외진출사업 등 5개의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행사 및 네트워크 지원 사업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민적 인식제고 및 발명분위기 

확산 등을 위한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 사업과 여성,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의 성공창업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이 이루어

지고 있다.

<표 2> 2017년 창업지원 사업 현황

카테고리 소관부처
사업 수

(개)
예산

(억 원)

창업교육 중기청, 교육부, 문체부 7 302.1

시설․공간 중기청, 미래부 8 299.5

멘토링․컨설팅 미래부, 농식품부, 특허청 9 346.9

사업화
중기청, 미래부, 문체부,

농식품부, 고용부
20 2,870.1

R&D 중기청, 미래부, 농식품부 7 2,154

판로․해외진출 중기청, 미래부, 농식품부 5 151.4

행사․네트워크 중기청, 농식품부, 특허청 6 34.4

총 계 62 6,158.4

* 출처: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6-410호,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2016-578호

본 연구에서는 창업지원 사업의 7가지 카테고리에 정책자금

(정부·공공기관의 융자·보증 등)을 포함한 8가지 사업을 변수

로 설정하여 설문을 수행하였다. 기존의 창업지원 관련 연구

는 위의 8가지 사업을 단독 또는 종합적 변수로 활용하여 진

행된 바 있다. 또한, 우리나라 창업지원의 대표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창업진흥원에서도 위에서 언급한 8가지 카테고리를 

변수로 활용하여 창업지원정책에 대한 데이터 수집 및 만족

도 조사를 수행 중(창업진흥원, 2017)임에 따라 가장 적절한 

변수라고 판단하였다.

1) 정부지원 사업 통합공고로서 k-startup 홈페이지 게시된 내용을 2017년 표기명을 그대로 따라 저자가 재정리.
2) 2018년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창업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13.8% 늘어난 6,993억 원으로 편성(중소벤처기업부, 2018.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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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관련 선행 연구

기술창업은 국가 경제활동의 일부분으로서, 국가의 정책, 제

도, 법, 조직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다(안승구, 2017). 특

히 뉴노멀 시대에 진입한 현재 세계 각국은 기술창업을 사회·
경제적 문제의 해결과 새로운 기회를 창출한 수단으로 인식

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경제·사회적 번영을 위한 성장방식이 

더 이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미국의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고용효과 측면 비교에서 대기업은 고용 

축소 부분에, 스타트업은 고용 증가 효과 부분에 기여한 것으

로 분석되었다(Kane, 2010). 즉, 과거의 대기업이 이끌어가던 

경제 구조에서 스타트업 중심으로 축의 이동을 실증적으로 

확인하게 되며,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기술창업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술창업에 대한 정부 지원의 당위

성과 효과성을 확인하거나, 현재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평가

를 통한 수정·보완, 정량·정성 분석을 바탕으로 정책적 제언

을 하는 연구들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Johnson, 1990; 
Blanchflower, 2004). 기술창업 정책 연구는 방법론적으로 대개 

정량적 분석과 정성적 분석의 두 측면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정량적 분석의 경우 정부 지원(투입) 및 성과(산출)에 대해 계

량적 모형으로 실증 분석을 수행한다. 다음으로 정성적 분석

의 경우 기존의 선행 연구와 문헌을 바탕으로 관찰, 인터뷰 

등을 수행하고 이에 대해 연구자의 통찰을 통한 분석을 기초

로 사례 분석을 수행한다. Johnson(1990)에 따르면, 창업지원 

정책은 창업자에 대한 자금 융통, 교육, 훈련, 사후 관리 등 

통합적인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구체화하면 

기업가정신 등 창업자의 능력 도출을 위한 지원, 전문가와의 

네트워킹, 사업 아이디어의 도출, 창업 보육 공간 및 창업자

금 지원이 포함된다(Gartner & Vesper, 1994).
창업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창업보육, 

창업교육, 컨설팅, 자금지원 등의 지원사업과 기업 성과, 기업

가정신, 창업의지 등을 주제로 다양한 분야의 연구가 진행되

었다. 먼저, 창업보육 지원과 관련하여 김대호(2004)는 창업보

육센터가 전국적으로 확대된 이유는 경기침체 해결 및 고용

촉진의 일환으로 정부주도의 창업보육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

이라고 분석하였다. 이홍재(2007)는 대학의 창업지원센터 입

주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하여, 입주

기업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기술력을 높아지며, 이에 따른 지

적재산권 확보 등 기술적 성과에 긍정적 영향일 미친다고 분

석하였다. 이는 창업보육센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높을 경우 기업의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변충규·하환호(2013)는 창업지원 서비스 만족도를 측정하여 

세부 요인의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하였는데, 이를 통해 제품 

개발 지원 및 물리적 설비 지원의 중요도를 확인하였다. 김춘

근 외(2015)은 창업보육센터와 창업성공패키지(舊청년창업사

관학교)를 창업지원 프로그램으로서 초기 기술창업기업 성과

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 교육, 인프라, 코칭, 네

트워크 중 코칭을 제외한 세 요소가 기술적·비재무적 성과의 

영향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창업교육과 관련하여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예비창업자 및 

창업자에 대한 적절한 창업교육이 성과에 긍정적인 연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다. 김경애(2007)는 예비창업자의 특성에 

맞는 기본지식을 습득해야 창업성과를 높일 수 있다고 주장

하였다. 김용태(2009)는 단기 창업교육 프로그램 수강자의 만

족도는 자기 유능감 향상에 정(+)의 영향을 주고, 자기 유능

감은 교육성과에 정(+)의 영향을 준다고 분석하였다. 이와 함

께 학습동기가 구체적이고 명확할수록 교육의 성과가 높아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박순규·이홍배(2015)는 R&D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

는데, CEO의 리더십 수준에 따라 R&D 지원 유용성 인지가 

기술역량 및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기업

가 정신 및 리더십 함양 프로그램의 개발과 교육지원에 정책

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조언하였다. 길운규 외(2016)는 정부출

연(연)의 연구원 창업자를 대상으로 예비창업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ISA 분석을 수행하여 기술창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 방안을 도출하였다. 홍길표 외(2017)는 한국형 I-Corps 
사업을 중심으로 창업지원교육프로그램의 특성과 성과에 관

한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기술창업의 주체로서 학생 및 연구

원의 창업을 촉진을 위해서는 사전 준비가 되어 있는 주체를 

대상으로 교육 지원을 수행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시

사점을 도출하였다. 
한편,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점

에 대한 연구, 사업계획 및 운영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활동을 

의미하는 컨설팅에 대해서도 창업지원사업의 주요 선행연구

로 다루어지고 있다. 정부의 다양한 창업지원 사업 중 컨설팅

이 활성화 되면 직접적 자금지원 보다 적은 비용으로 상당한 

수준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중소벤처기업부, 2009). 
전창수(2011)는 창업 컨설팅은 기업의 안정성 및 성장성 보

다 매출증가율과 활동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

였다. 민경룡(2010)은 창업컨설팅의 신뢰도 및 활용도, 만족도

가 창업기업의 재무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면

서, 특히 창업연수가 짧을수록 영향이 더 크다고 분석하였다. 
유상정·양해술(2016)은 시니어의 창업에 있어서 창업지원 사

업이 창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실제 정부의 창업지

원 사업은 경영 지원 부분이 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

인하였다.
창업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가장 빈번히 연구되고 있는 분야

가 자금지원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창업자금 지원과 기업의 

성과를 연구한 서창수(2002)는 창업기업에 있어 보유기술, 인

력, 자금 등의 요소는 기업성장에 따라 중도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지지만, 창업 초기에는 매우 큰 비중으로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준호(2000)는 국내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초기 창업자금

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벤처캐피탈 역할의 중요성을 제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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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박남규 외(2015)는 정부의 창업지원정책 중 교육, 자금, 
마케팅 지원을 주요 변수로 창업가의 기업가정신 및 창업의

지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였으며, 그 결과로서 창업지원정책

이 기업가정신에는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창업의지에는 간

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송치승·박재필(2013)은 정부의 벤처기업지원정책을 창업, 입

지, 판로, 자금, 세제, 기술로 분류하고, 성과결정요인을 분석

하였는데, 세제 및 자금지원 의 실효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장경로에 미치는 영향 측면에서는 세제 및 

기술지원이 유의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기술지원은 

재무성과에 역효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재무

성과가 미진한 기업에 대한 기술지원의 실효성이 높기 때문 

인 것으로 풀이되어, 벤처지원 정책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

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상에서 창업지원 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를 확인할 수 

있다. 대부분의 연구가 창업지원의 주요 분야(자금, R&D, 교

육, 컨설팅 등)가 창업기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맺고 있다. 다만, 실제 각 지원 사업에 대해 수혜자가 느끼는 

중요도 또는 만족도에 대해 확인한 연구는 부족한 것으로 확

인할 수 있다.

Ⅲ. 연구 설계

3.1 연구 모형 및 조사항목의 설정

본 연구는 ICT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창업지원 사업의 중요

도-만족도 조사를 수행하였다. 먼저 갭(GAP) 분석을 통해 창

업지원 사업에 대해 창업지원을 경험한 창업자가 느끼는 중

요도와 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중요도-만족도 

분석을 통해 창업지원 사업에 대한 중요도-만족도 정도를 사

분면에 위치시켜 각각을 유지, 집중, 저순위, 과잉 영역으로 

맵핑하여 위치 차이를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다중회귀분석

을 통해 창업지원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 대해 각각

의 지원 사업이 미치는 영향력 및 유의성을 분석하였다.
정부는 중소기업 및 창업 육성을 위해 자금·조세 지원에서

부터 다양한 목적의 지원 사업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하

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창업지원

은 자금 지원, 창업 교육, 마케팅 등 다양한 영역을 포함한다

(전인오, 2012). 그리고 앞서 선행 연구에서도 확인한 바, 이

러한 창업 지원 정책은 창업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

으로 나타났다(윤방섭, 2004).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은 크게 직접 지원과 간접 지원으로 

구분가능하다. 현재 직접 지원은 금융(자금)·조세 지원제도를 

의미하며, 간접 지원 제도는 창업교육, 시설·공간, 멘토링 및 

컨설팅, 사업화, R&D, 판로·해외진출, 행사·네트워크 등으로 

이뤄지고 있다. 직접 지원의 경우 그 영역이 매우 제한적이지

만, 간접 지원은 매우 다양한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에

서는 창업지원 사업의 중복지원을 줄이고 지원 효과를 높이

고자, 2016년부터 지원 영역을 위의 7가지 카테고리로 구분하

여 지원 중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직접 지원제도와 

간접 지원제도를 모두 포괄하여 창업지원 사업의 7가지 카테

고리에 정책자금(정부·공공기관의 융자·보증 등)을 포함한 8가
지 사업을 항목으로 설문을 수행하였다. 기존 이론적 연구에

서 확인할 수 있듯이 창업지원 사업을 개별로 또는 종합적으

로 활용하여 다양한 연구를 수행 중이며, 창업지원 정책 개발

을 위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책 만족도 조사를 수행 중인 

창업진흥원과 동일한 변수로 구성하여, 변수로서의 적절성을 

확보하였다.

<표 3> 변수의 조작적 정의

구분 항목 조작적 정의

창업지원 사업 
(중요도)

8
실제 지원을 받기 전에 창업지원 사업에 대해 
느끼는 기대치

창업지원 사업 
(만족도)

8
실제 수행 뒤에 창업지원 사업에 대해 느끼는 
평가

전반적 만족도 1
창업지원 사업에 대해 느끼는 긍정 또는 부정
적 감정에 대한 전반적인 총합

성과 3
창업지원 사업 수행 후, 실제 매출, 고용 등의 
정량 변화

기타 4 성별, 연령, 대표자 학력, 업력

3.2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주된 연구방법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중요도-만
족도 분석 (ISA: Important-Satisfaction Analysis, 이하 ISA)방법

이다. 이는 중요도-성과 분석 (IPA: Important-Performance 
Analysis, 이하 IPA)의 한 갈래로서 발전한 방법론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 IPA 기법은 중요도와 성과를 기준으

로 분석을 수행하였으나, 많은 연구에서 성과보다는 성과/실
행도/만족도 등을 특별한 언급 없이 혼용하여 사용해 왔다. 

Tonge & Moore(2006)는 성과는 관리의 질을 측정하는 것이

고 결과중심적인 측정이기 때문에 이용자의 경험의 질을 측

정하는 만족도가 더욱 바람직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 또한 

ISA는 제품/서비스/자원 배분/판단 등에 확실하게 진단하는 

기법으로 빠르고 쉽게 결과를 보여줄 수 있기에 많이 사용되

고 있다(김문수·김계섭, 2002). 중요도와 만족도를 기준으로 4
사분면상에서 직관적으로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도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아래 <그림 2>와 같이 각 사분면은 
의미를 지니며, 각 영역에 대한 의사결정을 도출할 수 있다.
세로축은 중요도를 가로축은 만족도를 기준으로 분석한다. 

각각의 사분면별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1사분면은 “유지

(Keep up the Good Work)”라는 키워드로 압축된다. 중요도-만
족도 모두 높으니, 이 영역의 항목에 대해서는 현상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둘째, 2사분면은 “집중 (Concentrate 
Here)” 영역이다.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기에 개선해야만 

하는 영역으로 집중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셋째 3사분면은 

“저순위 (Low Priority)”이다.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낮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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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이기에 지나친 투입보다는, 이 영역에 자원이 지나치게 투

입되지 않도록 견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4사분면은 “과잉

(Possible overkill)”이다. 중요도에 비해 자원이 과잉 투입되기 

위해 만족도가 높다는 해석이 가능하므로 자원의 투입을 다

른 영역으로 전이 시켜야 한다.

<그림 2> ISA 분석 틀

위의 분류 및 해석 못지않게 중요도-만족도의 기준이 되는 

‘중심점의 결정 방법’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중심점의 결

정에 중앙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값의 최대/최소의 중앙값 

등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되어왔다(Duke & Persia, 1996; 
Hudson & Shepard, 1998). 하지만 연구방법론의 개발자인 

Martilla & James(1977)가 제안한 전체 항목의 평균값을 중심

으로 하는 방법이 현재까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평균값을 중심축으로 활용하여 중요도-
만족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Ⅳ. 연구 결과

3.1 기초 통계 및 갭(GAP)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ICT 분야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

는 CEO를 대상으로 설문을 수행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128개 

기업 중 대표의 성별은 남성이 102개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기업 대표의 연령은 30대∼50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40대가 36.7%로 가장 많았다. 학력 수준에 대한 분석 

결과, 대부분이 학사 이상의 고등교육을 이수하였고, 석·박사 

고급 인력이 67.2%를 차지하였다. 기업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

면 응답자의 대부분이 업력 5-7년, 매출액 10억 미만으로 분

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다수의 기업이 50인 미

만의 인력을 고용하며, 기업을 운영 중이다.
이를 대상으로 정부창업지원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갭 분석

을 수행하였다. 정부에서 수행중인 7가지 지원 사업에 정책금

융을 포함한 8가지를 분석대상으로 활용하였다. 지원 사업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 인식은 아래 그림과 같다. 지원 사업의 

중요도 인식 평균은 5.221이며, 만족도 인식 평균은 4.408로 

분석되었다. 이를 통해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 갭(GAP) 분석 결과

만족도와 중요도 간의 차이가 음(-)이라는 것에서 평가가 부

정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수혜 사업의 특성 상 만족도가 높

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전 분야가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중요도-만족도의 평균 차이에 비해 훨씬 큰 간격이 보이

는 정책자금과 판로·마케팅·해외진출 지원 사업의 개선 필요

성을 확인할 수 있다.

변수 구분 빈도(명) 비율 변수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
여

102
26

79.7%
20.3%

기업
업력

3년 미만
5년 - 7년
7년 이상

41
53
34

32.0%
41.4%
26.6%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11
30
47
33
7

8.6%
23.4%
36.7%
25.8%
5.5%

기업
매출

1억 미만
1억 - 5억
5억 - 10억
10억 - 50억
50억 - 100억
100억 이상

21
38
49
11
7
2

16.4%
29.7%
38.3%
8.6%
5.5%
1.6%

학력
수준

고졸이하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

1
8
33
49
37

.8%
6.3%
25.8%
38.3%
28.9%

고용
현황

10인 미만
10인 - 50인
50인 - 100인
100인 - 500인

54
51
22
1

42.2%
39.8%
17.2%
.8%

표 4 기술통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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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중요도-만족도(ISA) 분석 결과

정부 창업지원 사업에 대한 ICT 기업의 중요도-만족도 분석 

결과, 전체 중요도의 평균은 5.221이며, 만족도는 4.408로 분

석되었다. 이를 기준으로 아래 그림과 같이 각각의 변수를 4
사분면에 펼쳐 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유지 영역에는 ‘R&D’와 ‘사업화’ 지원 사업이 포함되

어 있다. 중요도와 만족도 모두 높게 나타나 지속적으로 유지

해야하는 영역이다. 창업자에게 있어서 시제품 제작을 통한 

시장성 파악과 정부 R&D 지원 사업을 통한 사업 확장은 매

우 중요하다. 그렇기에 지원 사업 중에서도 중요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만족도 역시, 평균에 비해 높은 평가를 보이

고 있다. 제품/서비스의 시장성을 확인하고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금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이러한 자금은 투·융자

를 통한 금융으로 할 수 있으나, 투·융자 유치가 어려운 상황

에서 정부의 지원 사업은 매우 중요한 마중물 역할을 담당한

다. ‘R&D’와 ‘사업화’ 지원 사업 모두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을 유지하고,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

<그림 4> 중요도-만족도(ISA) 분석 결과

다음으로 2사분면의 집중 영역에는 중요도는 높지만, 만족

도는 낮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영역에는 ‘정책자금’
과 ‘판로·마케팅·해외진출’ 지원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2사분

면에 위치한 특성과 함께, 갭 분석을 통해 확인한 중요도와 

만족도의 차이가 평균보다 높기에 두 지원 사업에 대해 시급

한 개선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정책자금의 일환으로 정

부·공공기관의 융자·보증은 앞서 언급한 자금 확보의 주요 방

법이다. 그렇기에 지원 사업 중에 가장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 사업은 여전히 미약하다. 정

부는 정책자금이 필요기업에 더욱 효과적으로 매칭될 수 있

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책자금 외에도 크라우드 펀딩, 엔젤·벤
처 투자가 더욱 활발해 질 수 있도록 투자 생태계를 개선하

는 노력이 요구된다. 판로·마케팅·해외진출은 기업의 성장과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대기업 

주도의 경제 구조에서 창업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갖기는 매

우 어렵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시장을 확보할 수 있는 지원

이 요구된다. 특히, 협소한 국내 시장에서 벗어나 글로벌 시

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단순 전시회 참석을 통한 지원이 

아닌 보다 짜임새 있는 해외 진출 지원이 요구된다.
3사분면의 저순위 영역에는 ‘창업행사·네트워크’ 지원 사업

이 포함되어 있다.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낮은 것으로 평가

되어, 과다 자원의 투입을 지양해야 한다. 이미 기존의 경진

대회, 박람회 등 다양한 행사가 창업 이미지를 많이 노출하였

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모두 창업 관련 행사를 자제하고, 오

히려 창업 관련 행사의 단일화를 통한 질적 강화를 도모하는 

것이 창업자에게 있어 더 나은 지원 정책이 될 것으로 판단

된다.
마지막으로 4사분면의 과잉영역에는 세 개의 지원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시설·공간’, ‘멘토링·컨설팅’, ‘창업교육’ 등 

이른바 전통적인 창업지원 사업 지표라는 것이 특징적이다.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높은 영역이기에 지원 정도를 감소

하여 다른 지원 사업으로 전이할 필요가 있다. 인큐베이팅·엑
셀러레이팅 목적으로 통합 지원이 수행되고 있는 현재, 만족

도는 유지하는 수준에서 중요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 질적으로 우수한 지원을 통해 창업기업의 성

과를 높이는 데,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이 영역의 지원은 멈

추고 민간으로 이전하는 것 또한 유용한 전략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3.3 다중회귀분석 결과

각각의 세부프로그램이 전반적인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방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표 5>에서 볼 수 있듯

이,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설명력을 의미하는 R제곱은 

.884로 나타났다. 이는 88.4%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설명

할 수 있다. 본 연구와 같이 변수가 많을 때, 변수가 많아지

면 무조건 높아지는 R제곱의 단점을 보완하는 수정된 R제곱

값은 .876로 이 역시 R제곱과 큰 차이가 나지 않아 본 연구

의 모형이 잘못되지 않았음을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잔차의 

독립성에 대한 문제를 판단하는 Durbin-Watson 값 역시 2.133
으로 잔차의 독립성이 충족되어 문제가 없는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분산분석을 통한 F값의 유의확률 확인 결과 p값이 

0.05보다 작아 회귀모형의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다중공선성

을 확인할 수 있는 VIF의 값도 10미만이며, 모두 1-3점대로 

작게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변수의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한 유의확률 확인 결과, 유
의확률 0.05를 기준으로 ‘멘토링, 컨설팅’, ‘창업행사, 네트워

크’ 항목은 유의확률에 벗어났다. 이에 따라 멘토링, 컨설팅 

지원 사업과, 창업행사, 네트워크 지원 사업을 제외하고는 예

비창업지원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판단한다.
각각의 창업지원 사업이 전반적인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길운규·배홍범·심용호·김서균 

124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Vol.13 No.4

분석하기 위하여 베타값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R&D(.202), 
창업교육(.188) 정책자금(.170), 사업화(.161), 판로, 마케팅

(.159), 시설, 공간(.116)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6개의 

개별적인 창업지원 사업은 전반적인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특히 R&D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즉, 창업지원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데 가장 중요한 영

항을 미치는 것은 R&D 지원 사업이며, 따라서 이에 대한 충

분한 계획과 지원이 있어야함을 확인할 수 있다.
회귀분석과 ISA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공통적으로 창업

자가 중요도를 높게 인식한 항목이 전반적인 만족도에 영향

력을 크게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종합 분석을 토대로 

주목해 볼 만한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정

부 창업지원 사업 중 R&D 지원과 사업화 지원은 창업자에게 

있어 매우 중요하며, 전반적인 만족도에 다른 지원 사업에 비

해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R&D지

원 사업의 경우 중요도와 만족도 모두 높을 뿐만 아니라 전

반적인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를 통해 기

술창업에 대한 지원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정부 창업지

원 사업은 창업자들에게 R&D지원 사업으로 인식되었다고 추

론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정책자금 지원과 판로·해외진출 지원 사업의 경우 

중요도가 매우 높은 반면에 만족도는 매우 낮게 평가되었다. 
즉 ISA를 통한 전략 설정에서 가장 높은 우선순위 대상이 되

는 2사분면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회귀분석의 결과로서 전반

적인 만족도에 대해 미치는 영향력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지원 사업을 보다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며, 이

를 통해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 만족도 역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창업교육은 중요도는 낮지만, 만족도는 매우 높

으며, 전반적인 만족도에도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를 

통해 창업교육에 대해 전반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나, 현재 이뤄지고 있는 창업교육의 질적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다. 긍정적으로 창업교육의 질적 수준이 뛰어나다고 

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는 창업 교육을 아주 일반적인 지원 

사업으로만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정부지원 사업

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만큼 창업교육 대상 및 지원 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Ⅴ. 결론

1986년 중소기업 창업지원 법률 제정을 통한 창업지원 명문

화 이후, 창업활성화와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벤처붐과 버

블을 경험했기에 창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국가 전반에 

팽배해졌고, 창업자 감소에 이르렀다. 다만 그 사이에도 정부

의 벤처·창업 연착륙 유도 정책으로 창업생태계의 내실화를 

이룰 수 있었다.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책기조 

아래 시행된 창업지원 정책은 창업에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

성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창업 활성화에 대한 지원이 집중되며, 공공기관·대학·금융기

관 등의 창업지원 활동이 증가하였고, 창업 생태계가 개선되

었다. 이러한 정부 주도의 창업지원 생태계 조성은 GEM의 

평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GEM(2017)에 따르면 한국은 65
개의 조사 대상 국가 중 정부 지원 및 정책 부분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다. 즉 한국의 창업 생태계에서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

만, 정부의 역할에 대한 평가 이면에는, 정부 지원 사업에 대

한 부정적인 견해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창업지원 사업의 현황을 알아보고, 보다 나은 창업지

원 정책으로의 개선을 위해 ICT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 중요도-만족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표 5> 모형 요약 및 계수

모형 R R제곱 수정된 R제곱 추정 값의 표준오차 Durbin -Watson

1 .940 .884 .876 .362 2.133

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회귀모형
잔차
전체

118.360
15.569
133.930

8
119
127

14.795
.131

-

113.081
-
-

.000
-
-

모형
비표준화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p) VIF
B 표준오차

(상수)
창업교육
시설, 공간

멘토링, 컨설팅
사업화
R&D

판로, 마케팅, 해외진출
창업행사, 네트워크

정책자금

1.077
.128
.078
.055
.106
.129
.098
.068
.101

.129

.027

.032

.032

.033

.035

.030

.036

.034

-
.188
.116
.076
.161
.202
.159
.104
.170

8.369
4.772
2.436
1.780
3.193
3.678
3.278
1.907
2.949

.000

.000

.016

.090

.002

.000

.001

.059

.004

-
1.595
2.333
2.008
2.591
3.085
2.414
3.027
3.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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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결과,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은 여전히 중요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정부 창업지원 사업의 각 카테고리

는 중요도와 만족도에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R&D 지원은 중요도와 만족도, 만족도에 대한 영향력이 모두 

매우 높게 나와 창업자에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지속적인 정

책이 보완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정책자금 지원은 중

요도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만, 실제 만족도는 낮게 

측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창업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효

과적인 정책자금 지원이 요구되는 바이다. 다만, 본 연구에서

는 정부 창업지원 사업의 8가지 항목의 각 세부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향후 각 

세부 프로그램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지원 사업에 대한 

개선 방안을 보다 효과적으로 제언할 수 있을 것이다. 
양질의 창업기업을 육성하고, 국가 전반의 산업 구조 혁신

을 위해서는 창업지원 사업에 대한 체질 개선이 요구된다. 지

원 사업 투입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정적 강화는 창업 

생태계 전반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 중소

기업 정책 지원은 중소기업의 성장성, 수익성, 고용 확대 등

에 기여한 것으로 연구된 바 있다(최세경 외, 2015). 이를 통

해, 보다 정교한 정책으로 창업기업을 지원해야 할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창업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 

지원은 국가 경제 성장과 일자리 부족, 고령화 등의 사회 문

제 해결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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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Various government support policies are being promoted in order to stimulate growth of SMEs. The government is striving to provide 
effective support through direct methods of tax , finance and indirect methods through support programs. However, the view on the 
government's startup policy is still tense. We are sympathetic with the need for support, but discussions continue to be made on the 
effectiveness of support projects and support projects.

Therefore, this study evaluates the importance and satisfaction of the government start-up support project. For this purpose, we 
conducted questionnaires on ICT start-ups who have experienced government start-up support projects. Of these, 128 were analyzed for 
GAP analysis and ISA. As a result of the GAP analysis of the government start - up support project, the degree of satisfaction (4.408) 
was lower than the degree of importance (5.221), confirming that the beneficiary's evaluation on the start-up support project was negative. 
As a result of the importance-satisfaction analysis, 'R&D' and 'commercialization' are located in the maintenance area, and 'government 
funding', 'marketing, overseas advancement' projects are included in the concentrated area. In the low-ranking areas, there are 'entrepreneur 
events and networks' items. Finally, there are 'facilities and spaces', 'mentoring and consulting', and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 the 
surplus areas. As a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t was found that 'R&D', 'entrepreneurial education', and 'government funding' 
influenced satisfact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expected that it will contribute to improving the quality level of the government start-up 
support project by establishing the support policy for the ICT start-up enterprises and improving th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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